
더불어민주당,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고발

-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및 무고고발 감행

- 민주당, "주진우 의원이 치안 보고를 특검 내통으로 왜곡… 엄정 수사 촉구”

더불어민주당(당대표 김민석)은 오늘(10월 12일), 국민의힘 소속 주진우 의원을 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위반(명예훼손),「형법」상 

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. 

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

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,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을 허위사실로 고

발하는 무고까지 자행했습니다. 

주진우 의원은 지난 9월 30일,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‘일일종합상황보

고’문건이미지 하단의 잘린 문구를 트집 잡아‘선관위 특검에게 수사상황을 보

고받고 있다는 자백’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. 그러나 해당 내용은 투

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올림픽공원 내‘경찰청 치안상황에 관한 보고’일 

뿐, 선관위특검의 수사보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. 

또한 주진우 의원은 10월 1일,‘일일종합상황보고’는 대외비 문건이므로 이재

명 대통령이 문건이미지를 SNS에 올린 것이 공무상비밀누설이라며 이재명 대통

령을 고발하기까지 하였습니다. 그러나 공개된 문건 내용인‘보이스피싱 피해 

감축 현황’은 국민들께 얼마든지 알릴 수 있고 또 알리는 것이 필요한 내용으

로 그것을 공개하는 행위가 공무상비밀 누설에 해당할 여지가 없습니다. 법원도 

공개될 경우 국익을 해할 수 있는 실질적 보호가치를 가져야 공무상비밀이라는 

일관된 기준으로 판결하고 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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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와 같이 주진우 의원은 터무니 없는 거짓 주장을 일삼으며 국민을 기만하고 

이재명 대통령을 비방하였습니다.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주진우 의원의 명예훼손

과 무고 범행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. 

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양부남 의원은“윤석열 정부에서 법률비서관까지 지낸 

인물이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모를 리 없을 것”이라고 지적하며, "정치

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을 허위로 비방하고 고발까지 감행한 행위에 대해 사법당

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 줄 것을 촉구한다”고 밝혔습니다.  

<끝>


